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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“임대 예산은 2.5배 늘고, 

내집마련 예산은 20%삭감” 기사 관련 

<보도내용(’20.12.6, 매일경제)>

◈ 이번 정부들어 주택도시기금내 임대 예산은 2배이상 늘어난 반면,
내 집마련을 위한 예산은 20% 이상 삭감

◈ 공공임대를 늘리면서 무주택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은 소홀비판

□ ‘21년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임대⋅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분야 지원

규모는 주거복지로드맵 등 중장기 공급계획 및 전세시장 안정을 

위한 서민⋅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(20.11)의 차질없는 추진을 

위해, 국회심의 과정에서 일부 증액된 바 있습니다.

  

□ 구입⋅전세자금(디딤돌⋅버팀목) 지원 규모는 정부안대비 다소 감액

되었으나,‘20년 본예산대비 5천억원 이상 증액되었고, 금년 집행

추이 등을 감안 수요 충족에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. 

ㅇ 이번 예산안 부대의견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추가적인 지원 소요가

발생할 경우,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관련 재원을 추가 편성

(기금의 직접지원방식)할 수 있으며,

ㅇ 기금 직접지원과 별도로, 주택금융공사 및 기금수탁은행 재원을 

활용한 지원(기금의 이차보전 방식)도 운영 중으로, 내년도 무주택 

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추진 할 예정입니다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

 좌명한 사무관(☎ 044-201-333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